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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을 코앞에 둔 7월, 상반기 주요 미술상 수상 
소식을 모았다. 올해는 그간 장르적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영역을 제한했던 미술상들이 동시대미술의 새로운 경향에 발맞춰 
조금씩 변화를 꾀했다. 김세중조각상은 디지털 시대를 고려해 
전통적 의미의 조각에서 벗어나 ‘조각적 조형’까지 수용했고, 
일우미술상은 사진뿐만 아니라 ‘렌즈 기반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대상으로 삼았다. 박수근미술상은 추천 위원이 추천한 작가가 
수상하면 해당 전문가가 이듬해 작가의 개인전을 기획하거나 
평론에 참여하도록 개정했다. 미술상 권위를 제고하면서 작가와 
이론가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했다.

상반기 미술상 총결산

먼저 올해로 출범 38주년을 맞은 김세중조각상은 총 세 
부문으로 나뉜다. 본상의 주인공은 한국의 대표 아티스트 
듀오 문경원&전준호(1969년생). 문경원&전준호는 2012년부터 
이어온 장기 프로젝트 <미지에서 온 소식>으로 자본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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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역사적 비극, 기후 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했다.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 
작품에 로봇 같은 조각적 오브제를 더해, 가상의 서사를 
삼차원 현실로 확장했다. 45세 이하의 조각가에게 수여하는 
김세중청년조각상은 김인배(1978년생)가 수상했다. 김인배는 
조각의 기본 요소인 점, 선, 면, 양감, 질감 등을 해체해 
초현실적이고 낯선 형태를 제시해 왔다. 또한 한국 미술 
저작·출판상은 정종미(1957년생)가 받았다. 작가는 저서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2023)에서 그간 제대로 추적되지 않은 
안료의 기원과 변천을 통시적으로 분석했다.

홍이현숙 <한낮의 승가사> 퍼포먼스 2019

일우재단은 기존의 일우사진상을 일우미술상으로 개편했다. 
올해는 미디어아티스트 남화연(1979년생)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남화연은 퍼포먼스, 사운드, 영상, 드로잉 등으로 역사적 인물을 
좇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무용가 최승희의 
생애와 예술을 리서치해 2012년부터 작업으로 기록했다. 
남화연은 내년 하반기에 일우스페이스에서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9회 박수근미술상은 홍이현숙(1958년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조각,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여성과 생태 문제를 진지하게 풀어왔다. 뗏목 
같은 공간에서 고래의 주파수를 감지해 보는 <여덟 마리 
등대>, 비인간 생명체와 교감을 시도한 <사자 자세>까지, 
작가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소외된 존재를 가시화한다.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과 호흡하려는 박수근 선생님의 면모가 
저와 닮아 있는 것 같다”라며 소감을 밝힌 홍이현숙은 이듬해 5월 
양주군립박수근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 외에도 상반기 수상 소식이 쏟아졌다.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문신미술상 김문규, 장두건미술상 이정, 전혁림미술상 하태임, 
하인두예술상은 박종규가 수상했다. 올해로 제2회를 맞은 
프리즈 아티스트 어워드는 젊은 조각가 최고은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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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가 부문에서는 석남이경성미술이론가상에서 정준모가 본상, 
박명자가 특별상을 거머쥐고, 정점식미술이론상은 강선학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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